
전통의 멋이 살아 있는 서울 봉은사는

신도 외에도 유난히 참배객이 많은 사찰이

다. 이 곳 입구에 위치한 불교용품 판매점

도 기념품이나 공양물 등을 사기 위해 드

나드는이들로늘북적거린다. 

하지만 판매점을 한번 빙 둘러본 뒤 물건

은사지않은채돌아서는이들이많다. 봉은

사를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없을 뿐만 아니

라새로운상품을찾을수없기때문이다. 

5월 31일 봉은사를 찾은 김진호(43∙서

울 성내동)씨 가족도 같은 경우다. 김씨는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상품

을 진열해놓은 판매점을 볼 때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불교가 사회적으

로뒤떨어진종교처럼느껴지기까지한다. 

김씨는“허술하고 특징 없는 상품을 진

열해놓고 손님을 맞는 사찰의 불교용품 판

매점에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아

같은불교를발견하게된다”며꼬집는다. 

# 경제논리적용없는운영

사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찻집

이나 서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

교용품 판매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합

천해인사의경우영업을통해얻은금액은

사찰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금이 워낙 소액인데다가 노동보

다는봉사개념이강한직원인점을감안하

면이윤을내고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

다. 이마저도 이익금 가운데 공양물 판매액

을제외하면이윤은더줄어든다. 

사찰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찰은 거의 없다. 오

히려 대부분의 사찰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나 참배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으

로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 위한 경제논리가 희

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논리의 부

재는 우수한 상품개발, 적극적인 마케팅없

는운영으로이어지고있다. 

그러나사찰이적극적으로이윤창출을하

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의소극적인시각에서찾을수있다. ‘종

교가장사를한다’는시각을설득할수있는

이론적기반이부족한탓이다. 이는‘생산불

교’가초보단계에있는이유이기도하다.

# 일본, 불교와경제접목

‘경제불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한 환경을 가진 일본불교. 그

저변에는모든사업은부처의활동’이라는

뚜렷한 경제관이 깔려 있다. 마쓰시다전기

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주, 후지은행의

야스다 겐지로 설립자 등 수많은 기업가들

이불교와경제를접목시켰다. 

일본불교의 경제관은 사찰의 경제활동

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윤 획득을 위

한 각 사찰의 상품 개발이나 사찰 부속 영

묘공원 운영 등은 일본불교의 경제력에도

적지않은비중을차지한다. 

오사카 카츠오지(勝尾寺)는 부속호텔과

납골묘 운영, 불교상품 판매로‘경제불교’

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찰이다. 흙과 나무,

강화플라스틱(FRP) 등 다양한 재료로 독특

한 공양구를 개발한 카츠오지는 사찰을 찾

는모든이들에게판매한다. 

법당은 물론 영묘, 탑 등 경내 곳곳에서

공양구를 올리고 합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신도∙비신도를 가리지 않고 카츠오지

를 방문한 이라면 누구든지 공양구를 구입

할수밖에없다. 

# ‘비즈니스불교’로탈바꿈해야

카츠오지의 사례는 우리 사찰의 불교상

품개발에도좋은본보기가되고있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달 카츠오지를 견학

하고 돌아왔다.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불

교문화상품 개발과 불교 조형 등의 연구∙

개발을 담당할 문화산업단 설립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다. 조계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불교문화산업의 요람이 될 건물을

10월께착공한다는계획도세워두고있다. 

조계사의 발빠른 움직임은 사찰의 수익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로 전환하지 못한 한국불교가

‘biz(business)불교’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될수도있다는기대감때문이다.

사찰 경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biz불교’가 실현되기 위

해서는 사찰의 이윤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한국불교의 풍토를 바꾸기 위

한 불교∙경제학자들의 불교경제관 정립

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한다.

박봉영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기 2550년 6월 7일 수요일1100 buddhanews.com/category/IT.asp 제 581 호

가지방석매듭 단주는 단순한 단주가 아니라 건

강과미적감각을살리는‘명품’단주입니다. 

특히 가지방석매듭은 금강저매듭과 함께 아미

타불번에 사용되는 불교 전통의 매듭입니다.

이를 단주와 결합시켜 사용하시는 분의 위신은

물론 선물하시는 분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또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

시켜주기때문에최고의상품이될것입니다.

가지방석매듭 단주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클릭!
불교문화상품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는기업을생

활하는 곳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돈벌이 공장

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른바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이 한국의 모든 기업을

점령해버린것이다. 

주주들은철저히기업의이익증대에

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주주이익 우선

주의 경영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

다. 이들은 기업을 돈을 벌기 위해 존재

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단지생산의도구로만인식하

도록우리모두를세뇌시키고있다.

살벌한 주주중시 경영의 피해자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경영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

도 우리들 자신이다. 주식시장의 대중

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도

이미 주주이다. 우리는 주주로서 돈을

벌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 주

식회사의종업원으로근무한다.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종업원들

이 돈벌이 기계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자신도 직장 내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리

고는 이 무자비하고 살벌한 현실을 한

탄하고 비난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서는 머리띠를 묶고 투쟁하면서,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노

조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질책한다.

그러한 현실을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하고.

주주우선주의 경영은 서구식 세계관

이 만들어낸 경영방식이다. 기업을 만

든 것은 자본을 댄 주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철저히 주주들의 이익

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영

방식의 기본 철학이다. ‘너는 너고 나

는 나다’라는 서양의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성 노조가

이끌고 있는 이 땅의 노동운동도 사실

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그 뿌

리를두고있다.

IMF 외환위기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은‘우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사고방

식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

고 생각하는 마음이 발붙일 곳이 그 어

디에도 없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

아온 주주이익우선 경영방식은 경영자

들로 하여금 기업 경영을 하면서 생각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거추장스럽고 주

주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종업원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환경

을 생각하는 것 등은 과연 기업에 도움

이되지않는것일까.

기업의 경영자들이 일방적인 주주우

선 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

내의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주주인 우리

자신이불행해지는것이다. 

기업은 단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동을 파는 곳만은 아니다. 현대 서구

의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돈을

벌기위해어쩔수없이하기싫은일을

하고, 그 돈으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

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다.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일

은우리의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

주는 연기의 세계이며, 그 어느 것 하나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설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은 원

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한 편

으로는 고용인이지만 또 다른 한 편으

로는 피고용인이기도 하다. 주주의 이

익만을 생각하는 경영은 결국 그 누구

에게도행복을가져다주지못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리이타(自利�

他)를 강조하는 붓다의 경영방식이야

말로 주주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

는 경영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철저한 주주이익 중시 경영은 역설적

으로자리이타의경영이다. 

■구병진(경영학박사)

주주만의 행복회사?

가격: 80,000원

(9)

주주 경영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 기반

배려의 마음 사라지고 이윤 추구만 급급

자리이타 정신 실현될 때 모두에게 이익

잘 만든 상품 하나 열 매장 안부럽다

삽화=이동수

경제논리 부재로 서비스 제공 차원 못 벗어나

조계사, 수익창출 위한 문화산업단 설립 예정


